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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전북

무주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

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과 북은 태권도로

하나가됐다

북한 주도로발전해온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이 10년만에우리땅을찾아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

도원에서열린한국주도WTF 세계대회

기간 4차례역사적인시범공연을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

회 개회식 축사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

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

대회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구성을제안했다

세계태권도대회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며 남북 화

해가바로올림픽정신이라고화답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지난 2월 북한올

림픽위원회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권유했

고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

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도 건넸다고

덧붙였다

다만 IOC에서남북단일팀구성과관련

한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은 만큼 3일 문

대통령을예방해더욱구체적으로사안을

협의할것이라고말을아꼈다

ITF 태권도시범단과함께방한한장웅

북한 IOC위원은남북단일팀결성은물론

북한평창올림픽참가도모두어려울것이

라며거듭부정적인의견을피력했다

평창올림픽이 개막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터라 남북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촉박하다는점도들었다 또 북한 선수들

에게 올림픽 출전 자격을 주는 문제도

IOC와 세계 여러 나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남북단일팀희망무주서싹틔웠다

문대통령 평창 단일팀추진

바흐 IOC위원장과오늘논의

북한설득국제사회협조과제

도종환문화체육부장관리용선 ITF 총재 조정원WTF총재 토마스바흐 IOC위원장 장웅북한 IOC위원(위에서두번째줄맨왼

쪽부터)이지난 30일전북무주군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열린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폐막식에서태권도시범단원들과

기념촬영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 여자 농구부

가 12전 전승으로 대학 농구 리그에서 2

년연속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

광주대는 지난 30일 수원대학교 체육

관에서 열린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수

원대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6155로

승리했다

광주대는 2년 연속 우승과 대학 농구

사상최초로전승(12승) 우승이라는대기

록을함께세웠다

장지은(4년)이 17득점 9리바운드로팀

공격을 이끌었고 김진희(3년)가 14득점

6리바운드 8어시스트 강유림은 14득점

11리바운드 나예슬은 11득점 8리바운드

7스틸 홍채린(이상 2년)이 5득점 11리바

운드등멤버들이고루활약했다

광주대국선경감독은 겨울방학부터

훈련 강도가 높았는데도 묵묵히 따라준

선수들의노력이결실을맺은것같아기

쁘다면서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을 가져주셨기에 대회 2연패에 성공할

수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

광주대는 4일부터 14일까지 영광스포

티움에서열리는제33회MBC배전국대

학농구대회에 출전 대회 2연패에 도전

한다 광주대는 10일 단국대와 MBC배

첫경기를치른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대학교여자농구부가지난 30일수원대학교체육관에서열린 2017남녀대학농

구수원대와의경기에서6155로이긴뒤정규리그2연패를자축하고있다

광주대제공

광주대여자농구 2년 연속 대학리그제패

12전 전승으로우승

프로축구 광주

FC의 시련의 여

름이다

광주 FC가 지

난 1일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열린인

천 유나이티드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원정경기에서 01로패했다

광주에는물러설수없는한판승부였

다 최하위 탈출이 이날 경기의 중대한

목표

광주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른 앞선

4경기에서 2무2패에 그치면서 최하위인

12위까지 추락했었다 인천은 골득실차

에 앞선 11위 광주가 승리를 거두면 최

하위에서 벗어나 승점 2점차 밖에 있는

10위대구까지위협할수있는경기였다

그러나 광주는 초반 공방전에 이어 서

서히 공격의 수위를 높여갔지만 인천 골

대를열지못하면서뜻을이루지못했다

새 외국인 선수 완델손의 데뷔전이기도

했지만9개의유효슈팅이모두빗나갔다

반면 인천은 전후반 두 개의 유효슈팅

을남기는데그쳤지만후반 40분김용환

이결정적인한방으로광주에패배를안

겨줬다

정영총 이우혁등의부상으로전력운

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광주는지난전

남전에서는 골키퍼 윤보상이 부상으로

실려나가면서고민을더하게됐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9경기 연속 무승

의부진에빠졌다앞선 9경기에서 7득점

에 그친 광주는 18골을 내주면서 4무로

승점 4점을보태는데그쳤다클래식리

그의 복병으로활약해왔던광주가하위

권 탈출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련

의여름을보내고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인천에 마저광주FC 꼴찌의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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